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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 REPORT
  반이름 킹덤반  꿈이름이름 누리는 신아영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: ( ) : 2026 6 6 일

도  서  명 모모 출판사 비룡소 

저 자 미하엘 엔데 쪽  수 427

읽은 후 내용 정리를 위한 질문 1. 

주인공 모모는 어떤 아이인가요 가정 환경 생활 배경 외모와 성격 묘사 특별한 능력까지 1. ? , , , 
적어 주세요.

묘한 극장터에서 살고 있다 키는 작고 대단한 말랑깽이에 여덟 살인지 열두 살이 된 소녀인지. , 

알수가 없었다 머리는 칠흑같이 새까만 고수 머리였는데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번도 하지 않은, 

것 처럼 보였다 신발은 짝짝이에 헐렁했고 알록달록한 천을 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 까지 . 

치렁치렁하게 내려왔다 사람들이 물어볼때는 쫒겨날까봐 불안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. . 

가족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는것 처럼 보이고 나이는 백두살이었다. 

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하지 말아야 할 예를 든 것들은 무엇이었나요2. ?
시간을 낭비하는 잡담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일 저녁 명상 노, , , , 
래하고 책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는 것 불필요한 부분들, , , . 

 
모모에게 거북이 카시오페아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고 어떤 이유였나요3. ?

호라 박사
모모를 지키고 그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또한 회색 신사들을 막기 위해 . . 

줄거리 요약

발단 

인물 소개( )

작은 도시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었지만 그 도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게 
되었고 극장들은 많이 방치가 되었다 그중 묘한 극장에 사는 모모를 사람들, . 
이 알게 된다 그 이후에 사람들과 모모가 함께 있으며 친분을 쌓기 시작한. 
다. 

전개
사건 시작( )

위기
갈등 시작( )

절정
사건의 종결( )

결말
주제에필로그( , )

♣♣♣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입니다 ♣♣♣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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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를 찾는 질문 2. 

☆ 도로 청소부 메포가 말한 길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오로지 한 걸음“" , ? , 
다음 숨 한 번 다음엔 비질 한 번만 생각해야 돼 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자신의 생각을 , ."
적어 보세요.
한번에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.

시간을 되찾은 후 사람들의 변화는 얼음여왕 에서의 결말과 닮았습니다 어떤 변화였나요< > . ? ☆ 

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AI ?☆ 
절약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것 보단 성실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라는것 같다 , . 

감상문

감상문 제목 : ❤

예컨데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“ . 

분이 걸렸다면 이제 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무엇보다 30 15 . ... 
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, , .” 

모모 장에서 나오는 회색 신사가 하는 말이다 푸지씨가 저축은행사인 회색 신사와 얘기를 6 . 
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아낄수 있는지 물어볼때의 대화이다 그냥 쑥 지나며 훑어 . 

읽는다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며 시간을 저략하라는 말 같을수도 있지만 이 책속에서는 , , 
다르다 모모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시간을 가치있게 여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시간을 . , 

저축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위해서만 일해왔고 사소한 만남이나 , 
여유로운 시간은 용납할수 없는 세계가 되었다 물론 이 도시도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지만 회색 . , 

신사들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더 저축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것 
같다. 

물론 내가 현재 이런 숨막히는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, , 
책을 잃고 있는 것 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것 같다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. 

사람들과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때에 느낄수 있는 모든 편안한 기분 좋은 , , 
순간들을 시간이라는 틀로 막고 있는게 아닐까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? 

살아가고 있다는건 또 아닌것 같다 최근들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. , 
사소한 만남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살아가기 , 

위한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경제적인것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효율을 , , 
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다, . 

그렇기에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세지는 시간에 대한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효율을 위해 . 
달려가는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닌 다른사람과의 관계도 쌓고 그 시간을 값어치 , 

있게 보내라는것 같다. 


